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기억되는 일화가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은 홍해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11~12절)
11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 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물에 던짐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12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2.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있을 때, 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13~15절)
13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
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14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
하시고 
15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
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
나

3. 17절의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
하는 것일까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되 어떤 훈련으로 연단시키셨습니까? 
(참고 민 14:1~38)
- 12정탐꾼의 보고 후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
- 40년간 광야 훈련

4.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줄곧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
나님을 향해 반역만을 일삼았지요.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5. 나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까? 그곳에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6.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결단해 봅시다.

 기도
광야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인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믿

음을 주옵소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더 크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저와 공동

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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